
수영복의 변천과 미래 

 

 

1. 서 언 

일본에 있는 (주)산아이(三愛)는 태평양전쟁으로 초토화된 도쿄에 설립된 

이후, 2005년 창업 60주년을 맞이 하였다. 창업 당시 전후의 물자난 속에서 

식료품을 주로 취급해 왔지만, 전후 부흥과 함께 먹을거리가 해결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의식주」중 옷이라고 생각하여, 4년 후 부인복전

문점으로 업태를 변환하였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955년, 긴자(銀座)에서 수

영복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 글은 수영복의 50년 역사를 그 시대적 배경과 

함께 다룬 것이다. 

 

2. 패션수영복의 여명기 

1950년대, 수영복은「패션」이 되었다. 그 당시의 수영복은 소위「얼룩말

무늬」라고 불리우는 커다란 가로줄무늬가 있는 잠옷과 같은 모양이었다. 전

쟁 중이나 전쟁 후에 먹을거리도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수영복을 입을 환경

도 없었다. 그러나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조인을 계기로 일본은 패

션에 눈뜨기 시작하였다.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생겨 라디오 드라마가 유행하기도 했던 1955년 

(주)산아이가 긴자에서 최초로 판매한 수영복은 메리야스 재질의 원피스 수

영복이었다. [사진1] 지금 니트 수영복이 트렌드 아이템이지만, 그 당시의 메

리야스 재질은 현재와 같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수영복 착용시 신체의 라

인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게다가 물에 들어가면 늘어나는 특성 때문에 수영

복의 앞부분은 목끈으로 간신히 잡아주는 형태였다. 그러나 가는 선의 사선



줄무늬와 장식벨트가 붙은 이러한 수영복은 이전의 「얼룩말무늬」수영복과 

비교되어, 패션에 민감한 여성들의 흥미를 끌었다. 1956년, 영화 『태양의 계

절』『미친 열매』의 개봉은 수영복의 패션화 경향을 더욱 부추겼다. 수영복

의 소재는 메리야스에서 촉감도 좋고 염색시의 발색성도 좋은 아세테이트로 

바뀌었다. 그러나 강도가 약한 아세테이트는 곧 그 자리를 면에게 내주었다. 

면이 강도는 좋았지만, 수영장의 염소에 의해 검은색이 다색으로 변색되어 

클레임(claim) 되는 경우가 있어, 면도 그 자리를 내주었다. 1960년, 강연(强

撚)타입의 헬란카(Helanca)나일론이 등장하여 수영복 소재의 주류가 되었

다.  강도와 내색성이 우수한 헬란카(Helanca)나일론은 과도기의 소재로 현재

는 생산되지는 않는다. 

 

 

 

3. 비키니 수영복과 기적의 섬유 

1946년 7월 1일, 태평양 마샬제도의 환초에 미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그로부터 4일후 프랑스의 디자이너 루이 레알은 그 전까지의 

수영복과는 완전히 다른 상하분리형의 대담한 디자인의 수영복을 발표하였

다. 그 수영복의 발표는 마치 수소폭탄실험과 같이 충격적인 것이라고 하여, 

수소폭탄실험이 행해진 환초의 이름을 따서「비키니」라고 명명했다. 유럽과 

미국에는 일찍부터 도입되어 비키니가 있었지만, 일본에는 1962년부터 등장

하였다. [사진2] 그 후 1964년 기적의 섬유라 불리는 스판덱스가 등장 하였다. 

폴리우레탄 소재인 스판덱스는 고무와 같은 신축성이 있어, 몸에 딱 맞도록 

디자인 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당시 헬란카(Helanca)나일론 수영복이 

1500엔에 판매되었던 것에 비해 스판덱스 수영복은 2500엔으로 아주 고가였

다. 이전의 수영복은 수수한 검은색과 감색 위주였지만, 스판덱스 수영복은 

선명한 발색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컬러풀(colorful)한 수영복으로 수영복매

장을 장식할 수 있었다.[사진3] 

 

 



 

     

 

 

 

4. 사이케붐(Psychedelic Boom)과 팝(Pop)의 시대 

1967년 비틀즈를 필두로 한 대중음악가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는 사이케

붐(Psychedelic Boom)이 유행했다. 1968년 수영복에도 이를 반영하여 여러 가

지 색상이 사용되는 날염이 등장했다. [사진4] 이후, 보더 날염(border print), 



꽃무늬, 점무늬 등 다채롭고 대중적인 색이 사용된 수영복이 트렌드가 되었

다. 그 해, 긴자 4가 교차점에서 전대미문의 길거리 수영복 패션쇼가 개최되

었으며, 전국의 신문, 잡지에 소개되었다. 교통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지금

은 생각지도 못하는 옛 이야기 이다. [사진5] 1970년에는 平凡出版社(현재 매

거진 하우스)의 잡지 『an.an』이 발행되고, 여성패션지의 선두가 되었다. 그 

즈음에 발매된 수영복의 디자인은 홀더넥(holder neck), 멀티 보더 날염(multi 

border print) 등 현재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들도 많다. 

 

5. 원피스 수영복의 재유행 

1975년, 날염기술이 발전했으며, 날염무늬가 어떤 모양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체가 하나의 그림과 같은 수영복이 유행하였기 때문에, 커다란 날염무늬를 

새길 수 있는 원피스 수영복이 다시 등장하였다. [사진6] 다음 해 가슴이 많

이 파인 대담하고 심플한 검은색의 원피스 수영복이 등장하였다. 곧 다가올 

바디 콘셔스(Body Conscious : 여성특유의 체형을 강조한 패션) 시대를 예감케 

하는 수영복이다. 

1970년대 후반은 보더(border : 옷감의 한쪽 가장 자리에 장식 무늬를 넣는 

것)의 시대가 이어진다. 건강하게 태운 피부가 트렌드인 시대로 수영복도 큰 

영향을 받아, 썬탠한 여성이 입은 무지개색 줄무늬 수영복이 여름 바다와 해

변을 물들였다. [사진7] 1980년에 들어서는 보다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잔줄무

늬와 잔주름 그리고 주름장식을 더한 우아한 스타일이 주류가 된다. 1981, 

1982년은 생동감 있는 색의 사용을 테마로 했으며, 여성다움을 한층 더 강조

하는 하이레그커트(high-leg-cut)가 처음 등장하였다. [사진8] 그 후 변형패턴, 

금박날염 등 새로운 디자인과 날염이 등장하였으며, 원피스 수영복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6. 원피스 수영복의 원숙기 

수영복의 날염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아주 선명한 날염이 가능해짐

으로서, 원피스 수영복은 원숙기를 맞이한다. 1980년대 후반은 열대휴양지를 

테마로 하는 것이 트렌드였는데, 아름답고 귀여운 이미지[사진9]와 검은 바탕

에 선명한 색의 열대 꽃과 야자 잎을 날염한 생동적인 이미지[사진10]로 대

별되었다. 1989년에 발행된 카탈로그를 보면 47가지의 수영복 중 43가지가 

원피스였다. 비키니는 겨우 4가지 였다.「원피스가 아니면 수영복이 아니

다」라고 하는 양상이었다. 1987년 「줄리아나 도쿄」에 짧은 길이의 원피스

나 타이트한 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사진이 실렸다.「원렝스 커트(One Length 

Cut : 길게 일정한 길이로 자른 여성의 머리모양)와 바디 콘셔스(Body 

Conscious)」의 시대였다. 1991년에 발표된 수영복은 팬티라인이 허리뼈 위까

지 올라갔으며, 그라데이션과 금박의 조합으로 날염의 아름다움이 더욱 부각

되었다.[사진11] 1993년, 전반부는 원피스 수영복, 후반부는 비키니수영복 그

리고 이 두 가지 스타일을 혼합한「모노키니(monokini, 남성용 핫팬츠 형

태)」가 등장하여 한 시대를 풍미했다. [사진12] 그러나 원피스 수영복이라고



도 비키니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이 수영복을 마지막으로 원피스 수영복의 

시대는 끝을 맞이하고 비키니의 전성시대가 왔다. 

 

 
 

 
 

7. 엘레강스에서 캐쥬얼까지 

일본전역에 쌀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기록적인 무더위로 물 부족이 심각했

던 1994년 여름에 발표되었던 수영복은 금박을 사용한 선명한 색의 파레오



(pareo)가 붙어있는 수영복이었다. 그 해 초 남태평양 민족옷의 장식을 위해 

만들어 졌던 파레오(pareo)도 수영복의 일부로서 일반화 되었다. [사진13] 한

편, 같은 해에 등장한 A라인 원피스 수영복이 호평을 얻었지만, 일반화 되지

는 못하였다. [사진14] 원피스 수영복에서 비키니 수영복에 이르기 까지 비교

적 짧은 기간 내에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다음해 1995년, 

크로스 벨루어(Cross Velour)를 사용한 비키니가 등장하고, 「비키니의 시대」

가 20년 만에 부활한다. 또한, 기존에는 몸이 비치는 문제 등으로 상품화하

기 어려웠던 흰색수영복이 발매가 되었다. 그 때까지 흰색 수영복이 없었다

고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이상하게 여겨진다. 1990년대 후반은 캐쥬얼 수

영복의 시대였다. 비바탑(viva top)[사진15]과 데님풍의 인디고 블루을 사용한 

수영복의 등장[사진16]으로 수영복과 평상복의 거리가 좁혀졌다. 

 

 

 



 

 

 

 

8. 수영복의 기능성과 개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1999년, 흰색 수영복에 커다란 파레오(pareo)를 걸친 여자들이 전국의 바다



와 수영장을 가득 채웠다.[사진17] 파레오(pareo)를 허리에 묶는 것은 물론, 

가슴 부위까지 올려 드레스처럼 맵시 있게 입는 등 겉옷 느낌을 줄 수 있는 

착용방법이 제안되었다. 거리에서도 파레오(pareo)를 몸에 걸치고 거리를 활

보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전술한 1970년대에 유행한 

홀더넥(holder neck)이 부활하였고, 현재의 주류가 되고 있다.[사진18] 

 

 

 

 



수영복 유행의 흐름을 보면, 과거에는 동료들 끼리 같은 수영복을 입고 노

는 시대였지만, 현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오직 자신만의 유일한 수영복을 입

고자 하는「개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하였다. 또한, 수영복의 패션성과 

함께 기능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수영복은 더욱 더 유

행이 세분화 될 것이며, 더욱 다양한 기능성이 요구될 것이다. 


